
추모 발원문

  세연을 다하신 고 방우영 회장님의 소중한 삶을 함께 기리어 추
모하니, 지혜로운 인연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지이다.

  언론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발자취는 현재를 열어주는 바탕이 되
어, 사회와 국민의 유익함에 다다르고, 일평생 혁신경영의 공덕은 
손손대대로 성취를 이룰지이다.

  신문의 역할과 기자의 사명을 올곧게 하고자 성심을 다하고, 그 
길을 넓혀 나가겠다는 단단한 심성과 지대한 원력은 선명한 자취로 
남아, 추모하는 모두에게 마음 깊이 자리할 지이다.

  고인의 크신 광명으로 후대는 공명정대와 봉사의 정신으로 일상
을 행하여, 국민을 공경하여 인정받고 모든 일이 화평하고 순창하
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상서로운 광명이 항상 함께 하여지이다.

  이제 인연 맺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덕행을 마음에 두었으니, 
이승의 미련은 모두 떨어 버리시고, 원하는 곳에서 편안케 누리소
서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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